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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비용추계 결과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7년

7,238억원, 2031년 7,238억원 등 5년간 총 3조 6,188억원 (연평균 

7,23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7,238 -7,238 -7,238 -7,238 -7238 -36,188 -7,238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주: 해당 결과는 5년간의 세수효과를 제시한 것으로, 이후에도 재정수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

Ⅱ. 재정수반요인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음

－ 고배당기업: 주권상장법인 중 요건 ① or ② 충족

① 배당성향 35% 이상

② 배당성향 25% 이상

+ 직전년도 대비 or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2
안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9% 20% 25%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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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이 2026년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적용되며,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종합소득신고가 이루어지는 다음연도 5월에 발생할 

것으로 가정

◦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될 경우 원칙적으로 배당지급 시점 징수액에 변화가 

존재하지만,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연간 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결정

되므로 다음해 종합소득 신고시점에 확정되어 세수효과가 발생한다고 가정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세수효과는 국세청 제출자료 및 기업 

데이터 자료 등을 활용하며, 다음의 가정에 따라 추계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자료를 바탕으로 배당소득 구간별 1인당 평균 과세

표준 및 배당소득을 추정하고, 배당세액공제를 반영한 종합소득세 한계

세율과 분리과세 세율 간의 차이를 적용해 1인당 세수감소액을 추정

◦ 1인당 세수감소액에 신고인원 수를 곱하여 전체 감소액을 계산 후, 전체 

배당소득 중 유가증권상장사 비중 및 고배당기업 요건 충족기업의 배당금 

비중을 적용해 세수효과 추계

－ 전체 배당소득 중 유가증권상장사(코스피·코스닥) 비중은 49.5%1)로 가정

－ 유가증권상장사의 현금배당액 중 개정안의 고배당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배당액 비중은 약 44.5%2)

－ 개정안은 2,000만원 이하의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현행 원천징수세율

(14%)보다 낮은 세율(9%)을 적용하므로,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한 

세수효과를 추가로 고려3)4)

1) 유가증권상장사의 현금배당액(’21~’23년 평균 40.2조원, 한국거래소) 및 국내개인에 대한 배당금 지급 

비중(’21~’23년 평균 29.8%, 한국예탁결제원)을 고려해 추정한 수치임

2)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4사업연도 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요건에 충족하는 기업

3)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상 전체 배당액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인 자의 배당소득 금액이라고 가정

2 안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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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추계는 제도변화로 인한 개인·법인의 행태변화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개정안에 따라 기업의 현금배당액 지급 규모 및 배당성향 등이 변화할 

경우 세수효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함

❑ 고배당기업 배당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할 경우, 전체 종합

소득세 과세표준이 변동함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추계는 불가능하므로 동 추계에서 고려하지 않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배당소득 신고자료)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배당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1인당 배당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

배당소득금액

구간별

신고인원

(A)

배당소득금액

(B)

과세표준1)

(C)

1인당 평균

배당소득금액

(B/A)

과세표준

(C/A)

(명) (조원) (조원) (백만원) (백만원)

2천만원 이하 74,934 0.5 11.1 7 149

5천만원 이하 69,791 2.1 9.5 30 136

8천만원 이하 18,902 1.2 3.7 62 198

1억원 이하 6,495 0.6 1.7 89 260

1.5억원 이하 10,036 1.2 2.8 120 284

3억원 이하 9,827 2.0 4.2 208 426

3억원 초과 9,632 14.6 20.0 1,511 2,072

계 199,616 22.2 53.0 111 266

주: 1) 개인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산출된 금액임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2]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배당소득 신고자료: 2020~2023년 평균

❑ (세율변경 효과) 배당소득금액 구간별 1인당 평균 배당소득금액 및 과세

표준을 바탕으로, 세율 변경으로 인한 효과를 아래 표와 같이 계산

4) 세수효과는 현행 원천징수세율과의 차이(5%=14%-9%)를 고려하여 추계하되, 고배당기업 요건 비중 등을 

반영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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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금액 구간별 종합소득세 한계세율과 분리과세 세율 간의 차이를 

반영하여 감소액 추정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 앞서 산출한 전체 감소액에 유가증권상장사 배당소득 비중 및 고배당

기업의 배당금 비중 등을 적용하여 세수효과 계산

◦ 전체 배당금 중 유가증권상장사 지급 배당소득 비중은 49.5%5)으로 가정

◦ 기업의 재무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정안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의 현금배당

액은 유가증권상장사의 44.5% 수준으로, 세수효과 계산 시 이를 반영

합계 현금배당액 비중
코스피 코스닥

(개) (개) (개) (조원) (%)

미해당 554 1,373 1,927 26.4 55.5

고배당기업 222 212 434 21.2 44.5

계 776 1,585 2,361 47.6 100.0

주: 1. 12월 결산법인 기준이며, SPC(특수목적회사) 등은 제외함

2. 배당성향은 IFRS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지배주주 귀속분) 대비 현금배당(결산+중간, 우선주 포함)을

기준으로 계산

자료: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TS2000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4] 고배당기업 법인 수 및 현금배당액: 2024사업연도 결산 기준

5) 유가증권상장사의 현금배당액(’21~’23년 평균 40.2조원, 한국거래소)에 국내개인에 대한 배당금 지급 비중

(’21~’23년 평균 29.8%, 한국예탁결제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12.0조원)을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상 

국내법인 지급 배당금(’21~’23년 평균 24.2조원, 국세청)으로 나누어 계산함

배당소득금액

구간별

신고인원

(A)

1인당 평균
종합소득세

한계세율1)

분리과세 

세율2)

1인당

세수감소액

(B)

전체 

감소액

(A×B)
배당소득 과세표준

(만명) (백만원) (백만원) (%) (%) (백만원) (억원)

2천만원 이하 7.5 7 149 27.85 9.0 -1 -927 

5천만원 이하 7.0 30 136 27.85 20.0 -2 -1,656 

8천만원 이하 1.9 62 198 31.18 20.0 -7 -1,315 

1억원 이하 0.6 89 260 31.18 20.0 -10 -648 

1.5억원 이하 1.0 120 284 31.18 20.0 -13 -1,351 

3억원 이하 1.0 208 426 33.40 20.0 -28 -2,737 

3억원 초과 1.0 1,511 2,072 38.95 25.0 -211 -20,302 

계 20.0 -28,936 

주: 1) 배당소득금액 구간별로 1인당 평균 과세표준를 고려한 한계세율에 배당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산출

1. 2020~2023년 귀속 신고자료의 평균치 기준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 배당소득금액 구간별 세수감소액(금융소득 종합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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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한 세수효과는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상

전체 배당액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 차이 및 고배당기업 배당금 비중을 적용하여 반영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7년

7,238억원, 2031년 7,238억원 등 5년간 총 3조 6,188억원 (연평균 

7,23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7,238 -7,238 -7,238 -7,238 -7238 -36,188 -7,238 

[표 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주: 해당 결과는 5년간의 세수효과를 제시한 것으로, 이후에도 재정수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

Ⅳ. 부대의견

❑ 없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이정훈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정훈 02-6788-4669 nororand@assembly.go.kr


